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모라벡의역설

날아가는 새를 보고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 물론 비행기는 새와 똑같지
는 않지만 비행기는 새보다 더 월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새들에게는
아주 쉬운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일은 못하기도 합니다. ... 마찬 가지입
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알파고 같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는 바보스런 로봇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알면 유익한 진실이 있습니
다. 바로 모라벡의 역설 (Moravec’s paradox)입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다”

컴퓨터는 복잡해 보이는 미분 방정식, 통계 분석을 아주 간단히 풉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컴퓨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가 원시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로봇을 보고 신이라 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
게도 그 똑똑한 로봇은 두 살 짜리 아이가 걷는 것도 못 따라 하고, “오늘 날씨가 어
때요?”라는 말귀도 로봇은 한동안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ARS 서비
스도 음성 인식 연구 4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제한적으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모라벡의 말처럼 우리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것이 인간에
게는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다른 지를 아는 것
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